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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세는 내 사업을 번창하게 했다. 이제는 그것을 영구화시킬 때이다. 

 
 

금요일은 전국의 수백만 중소기업들과 개인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조세 

감면과 일자리 법안이 통과된 지 6개월 되는 날이다. 

 

새로운 조세 법안은 중소기업 소유주들에게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 새로운 장비를 구

입하고, 임금을 인상하고, 사업을 확장시키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업에 재투자할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낙관론은 사상 최고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진정으로 미국의 

중소기업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있다. 

 

나는 중소기업 가정의 일원인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결단력 있는 사업가들을 후원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기회를 제공하는 단체인 Moran Family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Mr. 

Transmission 중소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 프랜차이즈 모델은 미국 기업가 힘

의 진정한 기둥이며, 경제 발전의 중심에 계속 있을 것이다. 

 

올해 초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중소기업 낙관론의 원동력은 대체로 6개월 

전에 통과된 세금 감면의 결과였다. 그것은 실제 소규모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세금 개혁을 위한 미국인들” 단체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6백개 이상의 

회사와 400만명의 직원들의 명단을 작성했다. 

 

거시적으로 보면 국가 경제 역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노동통계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임금 상승률 또한 빠르게 상승하고, 실업률도 금

세기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국내 총

생산이 3% 이상의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2년 전 절반 수준에서 



크게 향상된 것이다.  

 

하지만 워싱턴 일각에서는 이러한 혜택과 경제 발전 두고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하며, 

친(pro)일자리, 친(pro)성장 법안을 폐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반(anti) 중소기업 정치인들이 감세 폐지를 고민하고 있는 

동안, 다른 이들은 감세를 확대할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감세 법안은 이르면 올 

여름에 발표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이전의 세금 법안에서 통과된 모든 조치들을 

영구적으로 만들 것이다. 2017년 세제 감면 법안에 포함된 법인세 인하는 이미 영구적이

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새로운 세율은 2025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입법자들은 거기서 멈출 필요가 없다. 그들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통과 세율을 

더욱 낮출 수 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대부분 이전 감세의 결과라면, 추가적인 세금 감

면은 확실히 긍정적인 영향을 증폭시킬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 지 6개월, 미국의 중소기업들에게 조세 감면 법안과 일자리 법안이 득

이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바라건데,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더 많은 중소기업 세제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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